
THE TOWN NEWS 49July 2, 2018   Vol. 1218영화/ 신간

■ 영 화

● 감독: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 출연: 크리스 프랫(오웬 그래디 역)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클레어 디어링 역)

              제프 골드브럼(이안 말콤 역)

              라프 스팰(엘리 밀스 역)

              토비 존스(군나르 에버솔 역)

              저스티스 스미스(프랭클린 역)

              이사벨라 써먼(메이지 록우드 역)

              다니엘라 피네다(지아 로드게리즈 역)

● 러닝타임: 128분            ● 등급: PG-13

● 개봉일: 6월 22일           ● 장르: 액션, 모험

 [줄거리]

쥬라기 월드 사건 이후로 공룡섬은 폐쇄되고,  공룡들은 스스

로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상 최대의 테마파크 ‘쥬라

기 월드’가 폐쇄된 이후 화산 폭발 조짐이 일어나자, 오웬(크리

스 프랫)과 클레어(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는 공룡들의 멸종

을 막기 위해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떠난다. 

  

한편, 악당들은 공룡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공룡들을 포

획하해 경매로 팔고, 변종 공룡을 만들어 내 살인병기로 사용하

려고 한다. 이처럼 진화된 공룡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의 거대

한 음모가 드러나고, 절대 지상에 존재해선 안될 위협적 공룡

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공룡들의 세상이 돌아온다!

그리고 진화는 위기가 된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 신 간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Auto’로 등단한 김봉곤

의 첫 소설집이다. 작가는 리드

미컬하고 감각적인 문체와 서사

적 역동성으로 젊고 강렬한 사

랑을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순간의 감

정과 감각에 충실하는 가벼움

을 보이면서도, 결코 쉽사리 그 대상을 애도해서 떠

나보내지 않는 소설 세계”(문학평론가 강지희),“재

기가 넘친다고나 할까. 읽힐 힘을 지닌 작품”(문학

평론가 김윤식) 등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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